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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연간 40~50조 원 증가하면서 2023년 국민연금 기금의 38% 수준인 382조 

원에 이르고,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임

∙ 국민연금 기금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베이비부머 수급자가 많아지고 저부담･고급여의 구조적 문제가 나

타나면서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을 정점으로 하락한 후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됨1)

∙ 2023년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비중을 보면 DB형 53.7%, DC형･기업형IRP 26.6%, 개인형 IRP 19.8%를 차지

하며, 이직 시 IRP로 이전하도록 하는 제도적 특성으로 IRP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

<그림 1> 퇴직연금 적립금과 국민연금 기금 추이 <그림 2> 퇴직연금 적립금의 유형별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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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퇴직연금 적립금은 수입부문인 보험료, 운용수익과 지출부문인 누수액, 운용비용, 급여지출 등에 의해 결정되며, 

이들 변수들의 장기추계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추계할 수 있음

∙ 보험료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규모2)에서 퇴직연금 적용대상 규모를 추정3)하고 여기에 퇴직연금 가입률을 적용

하여 산출되며, 운용수익은 적립금에 수익률을 곱하여 산출됨

∙ 급여지출은 수급자 수에 연간 연금액과 수급기간(20년)을 곱하여 산출하되, 누수액 반영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모형

으로 추계되며, 운용비용은 모형에 반영되지 않음

- 완전적립금모형은 정상적인 연금지급 외 적립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추계 방식이며, 실태반영적립금

모형은 완전적립금모형에 중도인출, 이직 시 해지와 같은 적립금 누수 상황을 반영한 추계 방식임

∙ 추계기간은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6년에 시작하여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설정한 추계기간 마

지막 해인 2093년까지로 함

구분 변수 산출방식 및 가정치

수입
부문

보험료

∙ 가입자 수 × 임금소득 × 보험료율(8.33%)
 - 가입자 수: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추정치 × 조정률 × 퇴직연금 가입률
 - 임금소득: 1인 이상 전산업 평균소득*
 * 2006~2022년 1인 이상 전산업 평균소득 실적치
 * 2023년 이후는 2022년 소득 × 명목임금상승률(’22~’93년: 4.9~3.5%)

운용수익

∙ 운용수익 = 적립금 × 수익률 
 - 적립금 = 보험료 + 전기적립금

 - 수익률: (’06~’23년) 5.8~5.26%

          (’24년 이후) 1안 2.0%(퇴직연금 평균수익률), 2안 4.9~4.5%(국민연금 장기수익률*) 
  * ’23~’30년 4.9%, ’31~’40년 4.6%, ’41~’60년 4.5%, ’61~’80년 4.4%, ’81~’93년 4.5%

지출
부문

급여지출 ∙ 급여지출 = 수급자 수 × 연간 연금액 × 수급기간(65~84세, 20년)

누수액 ∙ 누수액 = 중도인출 + 이직 시 해지

추계기간 등
∙ 추계기간: 2006~2093년
 * 2023년 이후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가정을 따름

퇴직연금 적립금

∙ 적립금 = 보험료 + 운용수익 - (누수액 + 급여지출)
 - 완전적립금(누수액 미적용) = 보험료 + 운용수익 – 급여지출 
 - 실태반영적립금(누수액 적용) = 실태 퇴직연금 적립금(2023년 이후는 누수율* 적용)
  * 누수율 = 누수액 / 퇴직연금 적립금(2023년 기준)

<표 1> 주요 변수 추정식 및 가정

○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, 완전적립금모형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(국

민연금 장기수익률) 적용 시 2050년(2047년)에, 실태반영적립금모형에서는 2051년(2049년)으로 추정됨

2)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에서 산출된 값을 활용함

3)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, 1년 미만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어 일정 비율(조정율)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대상자를 추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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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퇴직연금 적립금은 수지상등 원칙에 의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존재하는 한 기금소진은 되지 않으나, 국민연금은 저

부담･고급여 체계여서 최고 적립시점인 2041년과 소진시점인 2055년 사이에 기금의 역전 현상이 나타남

-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인 2055년 이후에도 가입자의 적립액과 수급자의 적립금 잔액(총적립

액-기수급액) 만큼 쌓이게 됨

- 기금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2050년 퇴직연금 적립금 수준은 완전적립금모형에 의하면 1,175조 원(퇴직연금 수익률 

적용), 1,617조 원(국민연금 수익률 적용)이고, 실태반영적립금모형에 의하면 각각 970조 원, 1,335조 원으로 추정됨

∙ 한편, 동일 모형에서도 기금의 역전 시점이 달라지는 이유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추종한 모형이 국민연금수익률 추종 

모형보다 2023년 이후 수익률이 2~3% 낮으므로 적립금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임

<그림 3> 퇴직연금 완전적립금과 국민연금 기금 추이

(단위: 조 원)

<그림 4> 퇴직연금 실태반영적립금과 국민연금 기금 추이

(단위: 조 원)

  주: 퇴직연금 적립금의 국민연금기금 초과시점은 퇴직연금 평균 

수익률(2%) 반영 시 2050년, 국민연금 장기수익률 반영 시 

2047년임

  주: 퇴직연금 적립금의 국민연금기금 초과시점은 퇴직연금 평균 

수익률(2%) 반영 시 2051년, 국민연금 장기수익률 반영 시 

2049년임

○ 2050년을 전후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, 

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위상도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임

∙ 그동안 퇴직연금은 자산의 운용효율화에 맞춰져 있었던 경향이 있으나, 향후 적립금과 수급대상자 증가가 예상되고 

노후소득보장제도로 역할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연금수령을 원칙적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


